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제20494호 ��
경제부동산

지난해부터이어진 먹거리가격인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

이 줄줄이 올랐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8

일에도 사이다와 콜라 등 음료 가격이 뛰

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는 전날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레쓰비 실론티 솔의눈 핫식스등 7개제

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평균 75% 인상

했다

품목별로는 칠성사이다 250 캔이 7

7% 올랐고 펩시콜라 15 페트가 37%

상승했다 밀키스 250 캔 실론티 240

캔도각각 10%인상됐다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가격 인상은 2015년 1월 이후 2

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상 대상

은 편의점 판매 제품이다 향후 대형마트

등다른유통망에서도가격이오를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동안 원

가절감등자구노력으로가격조정을억제

해 왔으나 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가격 상

승 부담 등을 해소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

부 채널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고말했다

설탕 과당 캔 페트 등 원부자재 가격

과인건비 유류비 물류비등이상승하는

등인상요인이있었다는설명이다

롯데칠성은소비자물가안정을위해최

소화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펩시콜라 15

페트의경우편의점에서판매되는경쟁

사 제품보다 여전히 20% 저렴하다고 덧

붙였다

소비자들은식품가격인상이끊이지않

자국정혼란으로인한권력공백기를 틈

타업체들이가격을기습적으로올리는것

아니냐는불만의목소리도내고있다

직장인 설모(32)씨는 대선으로 정국이

다소 혼란한 틈을 타 이때다 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며 꼼수

인상에는불매로대응해야한다고생각하

며 이 참에몸에도좋지않은탄산음료를

끊을작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설씨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회사는 그

인상 비율만큼 사원들 월급도 올려주는

지모르겠다고꼬집어말하기도했다

주류와음료가운데에는지난해 11월오

비맥주는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등주

요품목의출고가를평균 6% 올렸다 코카

콜라는같은달코카콜라와환타출고가를

평균 5% 상향 조정했다 이어 하이트진로

도 하이트와 맥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633% 올렸다 라면가격도올랐다

삼양식품은 지난 1일부터 삼양라면 불

닭볶음면 짜짜로니 등 주요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농심은지난해 12월신라면 너구리등 12

개브랜드의권장소비자가격을평균55%

올렸다 맥주와 단짝인 치킨값도 마찬가

지다 BBQ는지난 1일 자로황금올리

브치킨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86125% 인상했다

교촌치킨과 BHC 등 다른 치킨업체들

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

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올해 들어

가격을올렸다

차(茶) 음료전문브랜드공차코리아커

피전문점탐앤탐스등이가격을인상했다

패스트푸드로는 1월에 맥도날드가 2월

에는버거킹이가격을올렸다 그외자연별

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갈릭 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가격을각각인상했다 연합뉴스

라면맥주사이다콜라대통령없는사이몽땅올랐다

서민들즐겨찾는식품가격최근일제히올라

치킨햄버거도 소비자들 꼼수 인상에 분통

장애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가구

이지만 주거 수준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지적이나왔다

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미나 연구

위원은 최근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자

료등을바탕으로분석한 고령장애인주

거지원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22만

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중 65세 이상 노

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

율은 473%(105만가구)로 집계됐다 장애

인가구중고령자로만구성된가구는 14

0%에달했다

고령장애인가구중 12인가구의비율

은 741%로 비(非)고령 장애인가구의비

율(435%)보다월등히높았다

고령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는 도지역

(419%) 수도권(397%) 광역시(184%)

순이면서 도시(685%)가 농촌(315%)보

다많아대체로지방중소도시에거주하는

경우가많은것으로분석됐다

특히 고령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

율은 781%로 일반가구(356%)의 2배이

상이었고고령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

는대다수인 987%가저소득층이었다

장애인 가구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 비

율은 843%인데 고령 장애인 가구의 경

우이비율이 940%에달했다

고령장애인가구는대체로자가로보유

한단독주택에서사는경우가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15%로전체장애인가구(438%)

나일반가구(375%)보다높았다

또한 이들의 주택 점유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비율이 683%로 매우 높았고 이외에

민간임대151% 공공임대84%순이었다

그러나이들의삶의만족도는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을 기록

해전체장애인가구(249%)보다낮았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 거주가 258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가 226 민간임대는 213

이었다특히아파트외주택에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의만족도는196점으로현저히떨어졌다

고령장애인가구가운데임차가구의월

소득 중 월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또 이들에게 주

거관리비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부담된

다는 응답 비율이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장소는욕실(276%)이었고뒤이어

현관(185%) 부엌(106%) 등의순이었다

주택에서개선돼야한다고생각되는시

설로는 주출입구계단경사로(96%) 욕

실안전손잡이(73%) 현관문턱해결(6

7%) 등이꼽혔다

강미나 박사는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

고 이들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

편해소에큰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공공임대를우선지원하고민간임

대주택에거주하는고령장애인을위해주

거비를경감하고주택개조지원에도더욱

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애인절반 고령가구 주거 열악대책급하다

고령장애인가구 78%가저소득층삶의 만족도떨어져

지난해부터이어진먹거리가격인상이멈추지않고있다 최근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등서민들이즐겨먹는식품가격이줄줄이

올랐고대통령선거전날인8일에도사이다와콜라등음료가격이뛰었다 사진은 9일오전서울시내한편의점음료판매대

연합뉴스

부동산규제의여파로올해 1분기건

축인허가면적이작년동기에비해 4%

이상감소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기 전 건립이

추진된건물들이최근속속준공되면서

1분기준공면적은작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9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75만5000로

작년 동기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지역별로수도권은 61% 감소

한 1713만5000 지방은 24% 줄어든

2162만로수도권의인허가면적감소

폭이컸다

수도권에서 서울시(1499%)는 증가

했지만 경기도(418%) 인천(195%)

은감소했고지방의경우광주(1862%)

는 늘었으나 전북(689%) 경남(41

7%)은줄었다

부동산규제와금리인상등의영향으

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

물의 인허가면적이대폭줄었다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에서

주거용은 1601만5000로 작

년 1분기보다 121% 감소했다

상업용은 1059만2000 공업

용은 355만5000로 각각 3

5% 75% 줄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면적은

앞서수년간추진된건설물량

으로 인해 작년보다 211% 뛴

3251만를기록했다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

물의 준공 면적은 작년 1분기

보다 273% 늘어난 1310만

였다

준공 면적은 수도권이 1409

만2000로 작년보다 164%

지방은 1841만8천로 249%

증가해 지방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

로집계됐다

건물 착공면적도 작년 동기 대비 1

3% 증가한 2879만3000로 집계됐

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ht�

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

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

kr)를통해확인할수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규제여파건축인허가면적감소

국토연구원보고서
올 1분기 4% 줄어  광주는 1862% 늘어 전국건축인허가현황(17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수도권

건축허가  61%

착공  43%

준공 164%

도자치도

건축허가  46%

착공  01%

준공  237%

광역시자치시

건축허가 27%

착공  38%

준공  278%

전국

건축허가  41%

착공 13%

준공  211%


